
Ⅰ. 서  론

최근 국제이주 현상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3천2백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있고, 젊은 이주민의 수는 3천4백8십만 명에 달한다(OECD & 

UN-DESA, 2013). 이와 함께 이주학생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의 이주학생은 10-15%를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2012). 이러

한 현상은 한국사회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타 문화권의 여성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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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문헌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논문으

로 PICO-SD(연구참여자, 중재연구, 통제집단, 연구결과, 연구설계)검색전략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베이스는 국내외 RISS, KISS, Korea Med, Pubmed, Scopus와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다. 최초

검색 문헌은 총 2,820건이었고, 분석기준을 통해 선정한 논문은 19편(국내 13편, 국외 6편)이었

다. 데이터는 연구설계, 연구참여자의 특성,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결

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6-21세였다. 둘째, 연구설

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가 47.4%, 단일군 전후연구가 31.6%로 나타났다. 셋째, 예술치료

가 47.4%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

움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하기 위

해서는 높은 수준의 근거능력을 갖춘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다문화학생, 심리지원 프로그램, 예술치료, 연구동향, 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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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성의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다(김영순, 이미정, 2010). 안전행정부(2014)

에 의하면,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

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만 4,204명이었다. 일반 학령인

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8천에서 1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만 천명으로 향후 초등학교

에 진학하는 다문화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교육부, 2015).

우리 사회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민자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은 다문화학생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에 어려운데, 자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원래 거주자들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다문화학생은 부모 중 한쪽이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거나 어머니가 결혼이주 한 

경우가 많다(양계민, 박주희, 2013). 이는 한국적 상황과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부터 다문화주의 이민정책과 사회정책을 채택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는 외국인 이주민이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

을 해 왔지만 배타적 동화주의를 채택한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교육문제를 겪고 있다(최충옥, 2009). 이러한 점들이 한국사

회에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 또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을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국외 이주학생은 새로운 언어 습득, 문화 적응, 진로선택과 취업으로 스트레

스를 받는다(Sinacore, Park-Saltzman, Mikhail, & Wada, 2011). 또한, 학교폭력

에 노출되기 쉬우며, 행동과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부족

하다(Suárez-Orozco, Rhodes, & Milburn, 2009). 그 밖에 학교 내에서도 친구

들과 문화적 차이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다(UCLA center, 2011). 이러

한 심리적 어려움은 국내 다문화학생에게도 나타나는데, 일반가정 청소년들과는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을 한 어머니로 인해 일반

가정 학생이 겪어보지 못한 고민과 갈등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

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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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경자, 2008). 더불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일반아동에 비해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았는데(송선진, 2007),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고,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심

리적 어려움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도 나타나서 학교 밖으로 이탈하거나 학

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2014년도 다문화학생의 학

업중단율은 초등학생(0.8%), 중학생(1.2%), 고등학생(2.1%)의 비율로 일반학생에 

비해 높았다. 중단사유는 친구와 교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23.8%로 가장 높

았고, 어려운 학교공부(9.7%), 학교생활과 문화 차이(5.1%), 한국어를 잘 몰라서

(5%)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이처럼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학

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인간관계나 문화적 차이, 언어적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학생이 증가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최근 다문화교육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살펴본 김민환(2010)에 의하면, 다

문화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면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생활지도와 상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심리적 중재를 실시한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 개선(이명주, 김갑숙, 2013), 초등학생 자

기효능감 향상(서혜진, 최은영, 2014), 정체성과 관련된 자존감, 학교생활 적응

(Hudley, Graham, & Taylor, 2007) 및 심리적 웰빙 향상(이희영, 김정호, 2012; 

Sin & Lyubomirsky, 2009)과 같은 심리적 요인의 증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학생에게 제공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앞서

서 다문화를 경험한 국외연구까지 포함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중재연구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문화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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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

1. 심리지원 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psychological support program)은 심리 중재기법을 활용

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자원을 이용하고 

대처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Yasuda & 

Watanabe, 2008). 이러한 중재기법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나 자조기술

(self-help skills) 향상을 통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

다. 또한, 삶의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감정과 같은 심리적 웰빙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돕고, 정서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심리

적 지원을 한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03). 심리 중재기법은 전통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지

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 therapy), 대인관계 심리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가족치료(family therapy)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2010). 보다 넓게는 심리교

육 프로그램, 예술심리치료(예, 미술, 음악, 무용, 놀이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까

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Fristad, Goldberg-Arnold, & Gavazzi, 2003; 구훈

정, 최승미, 권정혜, 2012; 노용구, 2012). 

2. 선행연구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연구로 Bal과 Perzigian(2013)는 학업이나 문

제행동을 가진 이주학생을 대상으로 중재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도

하였다. 그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중 2편의 

논문은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중재를 했고, 4편의 논문은 부모-자녀관계 향상이

나 정서 및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적 중재를 실시했다. 이주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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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중재연구는 6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국내연구는 백용매, 류윤정(2011)의 문헌연구가 있다. 이들은 2003

년부터 2011년까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논문 103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심

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50%, 학교적응 20%, 이중문화 스트레스 10%, 정신

건강 10%, 문화적응 5%, 스트레스가 5%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성희, 전종설(2013)은 다문화 

프로그램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논문 총 44편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논문 중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험연구는 23편이었다. 그중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4편이었고, 나머지 9편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자기개념, 

정서기능, 정체성, 사회기능, 문해능력 향상과 같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능

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

된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검토하는 관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파

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보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출판되

고 있는 연구까지 통합해서 검토한 경우가 전무하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미비한 연구부

분을 파악하고, 연구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문헌고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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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PICO-SD(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기준을 

참고하였다(Liberati, Altman, Tetzlaff, Mulrow, Gøtzsche, Ioannidis, et al., 

2009). 문헌선정을 위해서는 핵심질문(key question)을 작성 하는데 PICO-SD를 

활용하여 구체화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어머니가 결혼이주를 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 연구참여자

는 이민(immigrant) 또는 난민(refugee)학생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키워드가 

다른 이유는 국내외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중재 프로그램은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간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장소는 심리지

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기간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

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심

리 중재기법을 활용한 경우이었다. 통제집단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문화학생이 가

질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우울, 스트레스), 정체성(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적

응(학교적응, 문화적응), 사회성(사회기술, 또래관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하였다. 연구설계는 중재연구에 해당하는 무

작위 대조군 전후설계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단일군 전후설계와 같이 프

로그램 실시 후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2. 문헌검색 전략 및 선정과정 

국내외 문헌검색 전략과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국내 다문화학생과 국

외 이주 및 난민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문헌선정과정에서 중복된 문

헌, 사례연구, 심리변인이 없거나 중재연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학술대회 발표 

초록,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문헌은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문헌선정의 전 과정은 세 명의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문헌선정과정에서 보류판

정이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 명의 연구자가 검토 및 논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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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선정하였다. 

3. 자료분석 

선정된 심리지원 프로그램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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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참여자(나이, 집단), 연구설계 및 방법, 중재 프로그램(장소, 프로그

램 내용, 기간), 측정도구, 연구결과로 기술하였으며, 별도로 국외문헌의 경우 

참여자 국가와 연구실행 국가를 추가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 

1)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 선정 문헌과 출판 동향  

최종적으로 선정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문헌은 13편이었다<표 

1>. 심리지원 프로그램 출판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에 

각 1편(7.7%), 2011년 4편(30.8%), 2010년 3편(23.1%), 2009년 2편(15.4%)이었다.

2) 연구참여자 집단

연구참여자 연령의 범위는 최소 6세, 최고 13세이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방법

은 건강가정지원센터(박수정, 최연실, 2009), 복지관(박현주, 2014),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송성섭, 김민규, 2013; 염승희, 신현균, 오수성, 2010)에서 모집하

였고, 다른 문헌은 모집방법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부모 국가에서 어머니 국

가는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기타(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페루)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연구설계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 사후로 이루어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8편(61.5%), 단일집단의 사전, 사후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 설계 5편

(38.5%)이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단독으로 활용한 연구 7편(53.8%), 질문지와 질적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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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행한 연구 3편(23.1%), 질문지와 심리검사 기법인 투사검사를 실시한 연

구 2편(15.4%), 질문지와 행동관찰지를 이용한 연구는 1편(7.7%)이었다. 

4) 중재 프로그램 장소 및 기간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학교 7개(53.8%), 지역아동센터 2개(15.4%), 공부방 1

개(7.7%), 복지관 1개(7.7%),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7.7%), 지역만 기술한 문헌

이 1개(7.7%)이었다. 프로그램 기간은 평균 2.3개월, 평균 회기 수는 12.4회기로 

실시되었다. 추후검사는 13개 문헌 전부 실시하지 않았다.

5)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심리적 어려움, 

정체성,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성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은 

수줍음 감소,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이었고, 정체성은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기개념 증진이었다. 심리사회적 적응은 학교적응, 문화적응, 심리사회

적 적응이 있었고, 사회성 증진으로는 사회성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프로그램

의 중재목표로 설정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집단미

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독서치료, 심상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품성계발 프로그

램,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집단 미술치료에서는 시각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과 작품 완성

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체성과 사회성, 심리

적 어려움의 완화를 시도하였다. 무용/동작치료는 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서 움직임을 활용한 비언어적 정신치료이다. 주로 학교생활 적응

과 위축감 완화를 위해 사용했다. 독서치료는 동화책을 활용하여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수줍음 

감소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심상치료(guided mental imagery psychotherapy)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증상

과 내면을 다루어 마음의 기능 및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정체성과 사회성이 증

가하도록 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문화와 관련된 놀이와 게임 및 교육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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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전통문화(노래, 춤, 의상), 부모 국가의 이해, 스포츠 활동 등으로 내용

을 구성하여 문화적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정

직, 배려, 자기조절 등의 주제로 게임과 집단 상담을 융합하여 자아존중감과 학

교적응을 증진토록 하였다.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말하기와 듣기, 그림 

그리기, 역할연습 등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고자 하

였다.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접근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사회성,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6) 측정도구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척도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중 

내재화 문제 22문항, 한국아동 청소년 성격검사(Korea Children & Youth 

Personality) 311문항, 스트레스 질문지 16문항, 이중문화 스트레스 척도 10문

항,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Korean-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32문항, 

수줍음 검사도구 31문항이었다. 정체성 관련 측정도구는 자기개념 척도 14문항,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32문항, 아동용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 33문항이었다. 심리사회 적응과 관련된 도구는 학교적응 

검사 20문항, 학교생활적응 검사 30문항, 문화적응 척도 48문항이었다. 사회성 

증진을 측정한 척도는 사회성 척도 20문항 또는 25문항, 사회적 기술 평가도구 

39문항이었다.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13편 모두 한국어판 척도를 사

용하였다.  

7) 프로그램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수줍음, 이중문화 스트레스, 부정적 자동사

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 정체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

개념, 더불어 사회성과 관련된 또래관계, 사회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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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 

1)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 선정 문헌과 출판 동향

<표 2>는 국외 이주 및 난민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기술한 

표이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문헌은 총 

6편이었다. 출판동향은 2006년, 2009년, 2012년, 2014년에 각 1편(16.7%), 2007

년도 2편(33.3%)이었다. 

2) 연구참여자 집단 

국외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 및 난민학생의 나이는 최소 13세, 최

고 21세이었다. 연구참여자 모집방법은 다민족 학교와 이민 및 난민학교에서 

모집하였다. 부모의 국가는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유럽, 중

앙아프리카, 아시아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연구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한 후 사전, 사후를 검증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3편(50%), 무작위 교차설계 1편(16.7%)이었다.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를 평가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가 1편(16.7%),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를 검증한 단일군 전후설계가 1편(16.7%)이었다. 연구방

법은 질문지를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가 5편(83.3%), 질문지와 질적연구를 함께 

시행한 연구가 1편(16.7%)이었다. 

4) 중재 프로그램 장소 및 기간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학교 5개(83.3%), 지역사회 1개(16.7%)이었고, 연구기

간은 평균 5개월, 평균 회기 수는 15.7회기로 나타났다. 6편 문헌 전부 추후검

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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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이민 및 난민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심리적 어

려움, 정체성,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성, 진로로 구분되었다. 심리적 어려움의 

세부적인 목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서 및 문제행동 감소이었고, 정체성의 

목표는 민족적 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이었다. 심리사회적 적응의 세부적인 목

표는 문화적응과 학교적응 증진, 사회성은 사회적 유대감, 부모 및 또래관계 향

상을 세부목표로 하였다. 진로는 진로결정 및 진학과 관련된 것을 세부적인 목

표로 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드라마 

워크숍(drama workshop)과 삶의 기술 트레이닝, 진로탐색 프로그램, 멘토링 프

로그램, 음악치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워크숍은 음악, 시각

예술, 연극을 융합한 연극기법을 바탕으로 이민 및 난민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 시키고자 하였다. 삶의 기술 트레이닝은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공

헌 프로그램으로써 롤 플레잉(role-playing), 브레인스토밍(brain stoming), 스토

리 텔링(story telling)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난민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집단별로 진로결정에 관련 

있는 문화, 사회, 가족의 요인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과제수행 및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와 학업에 대한 결정력을 증진 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멘토링 프로그

램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문화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음악치료는 춤과 즉

흥적인 악기연주, 유행하는 노래 공유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적응 

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실행되었다.

6) 측정도구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항목 수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한 도구는 7개의 스트레스 영역평가(The Problem Questionnaire) 60문항, 

강점·난점 질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25문항, 아동행동

문제평가(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138문항이었다. 진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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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25문항, 직업상담에 대한 태도척도(Attitudes Toward Career 

Counseling Scale) 16문항,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18문항,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척도(Academic, College Career Help-Seeking Scale) 

9문항이었다. 사회성과 관련된 도구는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12문항,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 8문항이었다. 정체성을 측정한 도구는 민족적 정체감 척

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12문항,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10문항, 집단 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 Scale) 16문항이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한 연구는 Rousseau et al.(2007)에서 프랑스판과 영어판 강

점·난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7) 프로그램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심리적 어려

움에서 스트레스(학교, 장래, 가정)와 문제행동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정체

성에서는 집단 자아존중감 증가, 사회성에서는 부모 및 또래애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진로에서는 진로미결정, 직업상담의 낙인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되

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업 및 대학경력 도움추구 행동은 유의미하게 증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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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국외 프로그램 대상자는 최소연령이 11세, 최고연령이 21세로 나타났

다. 국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최고연령이 13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대

상자의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학생의 초등학

교 재학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 중·고등학생의 경우 위

축,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민족정체성 문제를 가질 수 있다(김승

경, 2013; Lustig, Kia-Keating,  Knight, Geltman, Ellis, Kinzie, & Saxe, 2004). 

따라서 현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도입기에 있는 한국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이

주 안정기에 들어선 국가들은 자국에서 태어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중도입국을 한 이주 혹은 난민학생이 주요한 연구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거주지 혹은 출생지 중심의 다문화주의적 사회기반

과 인식의 차이를 시사한다(최충옥, 2009).

둘째, 중재효과 검증을 실시할 때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연구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었다(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2008).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가 50%이

지만, 국내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61.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는 없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설계 즉, 무작위 대조군 연구설계를 통한 중재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논문 편수에 있어서는 국내 논문이 13편, 국외 논문 6편

으로 국내 논문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주 도입기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의 국내 다문화학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한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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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는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50명으

로, 평균 69명이었다. 한편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적게는 6명부터 많게는 49명

으로, 연구참여자는 평균 8명이었다. 국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참여

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평균 8명인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은 인원수이다. Kim, Tsuda, Matsuda, & Horiuchi(2011)는 심리

적 중재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6편을 리뷰하였다. 그 결과 100명

에서 200명이 참가한 논문이 44%, 100명 이하는 47%였다. 100명 이하로 참여

한 논문의 평균참여자는 41명이었다. 즉, 100명 이상이 참여한 논문이 절반을 

넘는 것을 알 수 있고, 100명 이하가 참여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평균참여자의 

수는 본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적은 이유는 모집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으로 예

상한다. 특히 학교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한 학교에 다니고 있

는 다문화학생이 일반학생 수와 비교하면 소수라는 점과 다문화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선입견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남성희, 전종설, 2013). 한편, 국외연구의 참여자 모집방법은 다민족학교나 이

민 및 난민학교에서 모집되었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에서도 공립 

다문화학교와 같이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학교에서 중재연구 실시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를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국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83.3%)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

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의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된 경우(53.8%)와 학교 외

의 장소에서 진행된 경우(46.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율이 국외 연구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에 의하면,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 교육

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선입견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장소를 학교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 외 다른 장소에서 진행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긍정적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히려 학교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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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다섯째, 국내외 연구 모두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측정변인에 대하여 긍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로 다문화학생의 문제점에만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 즉 이중언어가능, 이중문화 수용성과 같은 장점

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요

구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중

재기법은 예술심리치료(47.4%)로 드라마 워크숍, 음악치료, 집단미술치료와 같

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예술심리치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심리

적 중재연구를 리뷰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Hodges, 

Walker, Kleiboer, Ramirez, Richardson, Velikova, & Sharpe (2011)에 의하면 

심리적 중재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이완술이 80%, 다음으로 심리

교육 68%, 인지행동치료 67%, 상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비

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예술심리치료가 언어가 서툴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내 연구를 

보면 13편 중 6편(46.1%)이 집단미술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참

여자가 대부분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연령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프로

그램(17-20세)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17-21세)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아동

기의 초등학생과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심리 중재기법 즉, 이

완술, 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 이미지요법, 스트레스 대처기술, 행동요법, 바이

오 피드백과 같이 다양한 심리 중재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프로그램 기간 및 횟수를 분석한 결과, 국외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평균 실시횟수는 15.7회로 실시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프

로그램 평균 실시횟수는 12.4회, 실시기간은 평균 2.3개월이었다. 또한, 국내외 

연구 모두 추후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Sansom-Daly, Peate, Wak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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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t(2012)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적 중재를 실시한 25편의 논문을 리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개월 이상 중

재를 실시한 논문(12편)의 평균 중재기간은 7.1개월이었고, 추후기간은 25편 중 

18편의 연구에서 실시하였는데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4개월까지였다. 즉,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와는 중재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

후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짧아지면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로그

램 실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식,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착되

기 위해서는 단기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과 추후검사

를 설정하여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

화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간설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해야 한다.

여덟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척도가 개발되어

야 한다. 각 설문지의 문항이 적게는 8문항부터 많게는 3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문항이 많은 경우는 주된 연구참여자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설문

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응답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 한 편의 논문(Rousseau et al., 2014)에서만 두 

종류의 언어(프랑스, 영어)로 질문지를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도입국학생의 경우는 이주한 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지에 대

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를 배려한 적절한 수의 문항 

수와 언어적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언어 버전의 질문지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외 연구 간에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국외연구에서는 진로 및 학업과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다문화가 앞서 진행된 나라에서는 이주학생이나 난민학생

의 사회적 진출이나 진학에 중점을 둔 심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다문화교육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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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국내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외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이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

육현장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밝혔다. 

즉, 다문화학생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심리중재기법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이완술 보다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 프로

그램이었다. 

셋째, 국외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이주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학생은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점차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갈 것이다. 다문화학생이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달 및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

한 단계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내연구는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

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79%의 연구가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연구설계(47.4%)와 단일군 전후연구설계(31.6%)로, 과학적 근

거수준이 높은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는 부족했다. 즉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를 통한 과학적 근거수준이 높은 효과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중재연구를 실시한 논문에 대한 질 평가와 메타분석

(meta-analysis)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논문의 질 평가는 불필요하거나 잘

못된 근거자료들을 판별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연구의 공통적 효과의 결과를 종합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메타분석의 문제점으로 타당도가 낮은 연구와 높은 연구의 결과를 구별

하지 않고 종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왜곡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강현, 2015). 

또한,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각 집단에 배정되었을 때 선택 비뚤림의 위험이 

증가한다. 즉 비무작위 설계의 경우 중재효과를 과소추정 혹은 과다추정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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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 단일군 전후연구 및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가 혼합되어 있다

는 점과 비무작위 설계인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연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메

타분석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에서 시행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생을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준 높

은 근거를 갖추기 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효과를 검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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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Students

Kim, Euiyeon (Hannuri Multicultural School)

Kim, Misoon·Huang, Haiying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PSP)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Korea and 

globally. A review of PSP is related with literature published from 

2004-2014. PICO-SD(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strategy was used for research the PSP. The data were taken from 

RISS, KISS, Korea Med, Pubmed, Scopus and Web of science. A total of 

2,820 were reviewed using the analysis guidelines, 19 references(13 Korea 

and 6 globally) matched the criteria. The data regarding the type of study 

desig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of PSP, outcomes measures 

and results was recor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age 

ranges 6–21 years old. Second, 47.4% references wer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and 31.6% references were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in international references. Third, art therapy(47.4%) 

was commonly used in PSP globally. Fourth, most of the PSP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results implicated 

positive outcome and effective result for PSP to the multicultu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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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the less, a robust research design in PSP is needed to accumulate 

strong scientific evidence.

[Keyword] Multicultural student,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Art therapy, 

Research trend,  Intervention


